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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한계와 농업

산업보건은 언제나 해당 산업의 구조적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 그 틀을 벗어나

면 더 이상 기존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다시 그 산업

에 종속되는 새로운 산업보건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1970~80년대 가장 

많은 노동자가 종사하던 산업은 섬유와 화학 제조업이었고, 2000년대에는 전

자 산업이 부흥했다. 그리고 2020년대,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시점에는 

공산품을 집 앞으로 로켓배송하는 외국인 기업이 1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노동

자를 단순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에 투입하며 운영하고 있다.❶ 언제나 자본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늘날 농업인의 산업보건과 직업병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농업이라는 산

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

에 농업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과거 교과서에서 다루던 온열질환,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등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할까?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연구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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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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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각이 지금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농업인의 산업보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제시한다.

직업성 질병과 농업

직업성 질병, 즉 직업병은 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유해인자 노출이 노동자

에게 단기간 또는 장기간 작용하여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개별 유해인자 노출뿐만 아니라 인구 집단 또는 산업 전체를 고려한 역학적 접

근(epidemiological approach)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이런 분석이 사실상 어렵다. 농업 자체

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농림어업은 종사자뿐 아니라 가구 수와 가구 인구

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한다. 통계청(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하는 농림

어업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농림어

업조사에 따르면,➋ 농가 가구 수는 97만 4천 가구, 농가 인구는 200만 4천 명

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11만 6천 명(55.8%), 70세 이상은 78만 5천 명

(39.3%)으로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7%였으나 2015년 38.4%, 2020년 42.3%로 급격히 증가했다(표1).

한국 농가에서 연간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2%에 불과하며 논벼 

재배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한국 전체 인구 구조와 비교하면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연령대 구분 2000년 2015년 2020년

40세 미만
인구 (천 명) 1,489 522 395

비율 (%) 37.0 20.3 17.0

40-64세
인구 (천 명) 1,666 1,060 939

비율 (%) 41.3 41.3 41.0

65세 이상
인구 (천 명) 876 987 980

비율 (%) 21.7 38.4 42.0

합계
인구 (천 명) 4,031 2,569 2,314

비율 (%) 100 100 100

자료  농림어업인구총조사 결과 재인용

표1. 농가 인구 연령별 비율 

55.8%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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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

농업인 고령화 추이 

(65세 이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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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산업보건 프레임의 한계

온열질환, 근골격계질환, 급성 중독 등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노동 인구의 생

산성을 저하시키고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업병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인

구 구조와 산업 축소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산업보건 관점에서 근골격계질환

이나 농약 중독만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전통적인 노동 인구를 

전제로 한 직업 의학이나 산업보건의 고전적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다. 농업인의 건강 문제는 농업 산업의 붕괴를 넘어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이라

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와 직결된다.

정신건강과 자살

새롭게 주목할 문제의 첫 번째는 정신건강, 특히 농업인의 자살이다. 통계상 

농업인은 초고령사회 길목에 들어선 노부부 또는 독거노인으로 나타난다. 코

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외로움(loneliness)이 노

인 정신건강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연구가 JAMA Psychiatry에 보고되었다.❸

사회적 고립은 타인과 사회적 접촉이 부족한 상태를, 외로움은 이를 인식하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뜻한다. 이는 우울증,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며, 대부분의 노인은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고, 효과적인 증거 기반 개입이 부족하다.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2010년 파라쿼트를 포함한 고위험 농약 전면 금지 

이후 농약 자살률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농촌 자살률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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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4년 대한민국 농가인구 인구 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농가인구

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89 46 43

20~29세 72 40 32

30~39세 64 37 27

40~49세 101 53 49

50~59세 281 134 147

60~69세 611 294 317

70세 이상 785 376 410

합계 2,004 97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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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까지 이어졌다.❹❺ 80세 이상 농촌 자살률은 도시의 

두 배 수준이며, 신체적 어려움과 외로움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

부부와 독거노인은 우울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내거

나, 위험 신호 없이 바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❻ 따라서 농업인 정신건강과 

자살 위험은 시급한 보건학적 문제로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두 번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통계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문제 규모를 추정

조차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 H-2)와 계절근로 취업허가제

(C-4, E-8)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지만, 2023년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외국인 노동자가 531% 증가했다.❼ 이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완화한 결과로, 실제 규모와 변동은 추정조차 어렵

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작물재배 농가의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40만 명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❽ 2024년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에서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외

국인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농업 산업 문제와 직결됨을 보여준다.❾

영화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빗대어, “농업인을 위한 산업보건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소멸, 초고령화, 사회적 고립 속에서 눈에 보이

는 농업인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놓

여 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 교과서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

운 관점과 개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전체 작물재배 농가의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40만 명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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